
2019년 한국작물학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

- 171 -

PC-02

삼씨와 삼싹의 도취성분과 영양 및 기능성분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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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곡류 종자를 발아시켜 생산된 새싹은 비타민, 폴리페놀 등 기능성분이 함유되어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. 
삼씨(대마 종자, Hempseed)의 기름함량은 30% 내외인데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고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되어 건강기능성 

식품으로 알려져 있다. 삼씨를 발아시켜 새싹(삼싹)을 생산한다면 기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자 등은 ‘삼싹의 대

량생산 기술’을 개발하였다. 본 연구는 새로 개발된 삼싹의 식품 재료로서 가능성을 구명하기 위해 삼씨와 삼싹에서 도취성분

(Tetrahydrocannabinol) 검출 여부와 주요 영양성분과 기능성분 함량을 조사, 비교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본 연구 재료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육성한 섬유용 대마 품종 ‘청삼’ 종자를 사용하였다. 대마 종자

를 각피기로 종피를 제거한 재료를 ‘삼씨’로, 8일 동안 삼싹을 재배하여 동결 건조한 재료를 ‘삼싹’으로 시료를 준비하였다. 
시료의 식품안전성을 구명하기 위해 도취성 및 비 도취성 대마 성분인 THC (Tetrahydrocannabinol), CBD (Cannabidiol) 검출 

여부를 HPLC로 분석하였다. 또한 식품 가치를 구명하기 위해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 함량, 비타민, 
총플라보노이드, 총폴리페놀 등 기능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도취성 및 비 도취성 대마 성분인 THC, CBD는 삼씨, 삼싹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. 삼씨와 삼싹의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

3.58g/100g, 20.03g/100g으로 삼싹이 많았으나 지방함량은 각각 47.6g/100, 25.4g/100g으로 적었고, 단백질 함량은 각각 

36.1g/100g, 39.6g/100g으로 차이가 적었다. 삼씨와 삼싹의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각각 1.11g/100g, 3.08g/100g으로 삼싹

이 많았다. 비타민 B1 함량은 각각 1.04µg/100g, 0.85µg/100g으로 삼싹이 적었으나, 비타민 A 함량은 각각 0.0µg/100g 
2,593µg/100g, 비타민 B2 함량은 각각 0.18µg/100g, 0.46µg/100g, 비타민 C 함량은 각각 0.46µg/100g, 19.72µg/100g, 나이아

신 함량은 각각 2.15µg/100g, 4.03µg/100g으로 삼싹이 많았다. 삼씨와 삼싹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9.1mg/100g, 
152mg/100g,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41.8mg/100g, 603.5mg/100g으로 삼싹이 월등히 많았다. 삼씨와 삼싹의 지방산 조성

에서 팔미트산은 7.41%, 7.55%, 스테아르산 2.71%, 2.87%, 올레산은 13.53%, 13.07%, 리놀산 54.3%, 55.4%, 리놀렌산 

18.3%, 17.2%로 차이가 적었으나 기능성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은 각각 1.03%, 1.26%, 아라키딘산은 각각 0.80%, 1.06%로 

삼씨에 비해 삼싹이 많았다. 본 연구 결과 삼씨에 비해 삼싹의 건강기능성분 함량이 많고 도취유발 유해성분이 없어 새로운 

식품 재료로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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